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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2044676  임금

원고, 항소인 별지 기재와 같음

피고, 피항소인 A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1248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10.

판 결 선 고 2021. 3.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패소 부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중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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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제1심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 합

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항

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부터 제17쪽 제5행까지 

『나. 인정사실

(1) 근무방식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

간을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2) 단체협약 체결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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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격일제 교대근무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는데, 종래에는 휴게시간의 총량(總量)만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정해진 바 없었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년 노사협의 당시 피고에게 휴게시간 6시간의 실질적인 

보장과 휴식공간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측은 힘들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③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2. 9. 단체교섭 당시 휴게시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의 특정 및 입주민들에 대한 휴게시간 홍보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하였

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는 근무지 범위 내에서 실시

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휴게시간을 홍보하여 휴게시간을 간섭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는 내용의 단체교섭에 합의하였다.

  ④ 이후 2017. 10. 26. 체결된 단체협약(을 4호증)에 이르러서야 휴게시간의 시기(始

期)와 종기(終期)가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 휴게시간 24

시~04시’로 특정되었다.   

(3) 근로계약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2015. 1.부터 2018. 2.까지) 동안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

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매년 갱신하여 왔는데,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익일 오

전 9시까지 24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위 2014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동일하

체결연도 내용
2011. 7. 28. 1일 3시간의 휴게시간(8시간마다 1시간씩)을 부여하기로 한다. 

2013. 10. 28. 
1일 5시간의 휴게시간(야간 3시간 포함)을 부여하기로 하되, 
초소 내 공간을 활용해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014. 11. 12.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4시간, 실무에 따
라 운영하기로 함)을 부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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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6시간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관

련하여 달라진 것은 없다. 

(4) 경비원 배치 현황 및 업무내용 

  ① 이 사건 아파트는 41개동 총 3,13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복수의 초소가 설치된 

4개동(65동, 76동, 81동, 87동)과 두 동을 하나의 초소에서 관할하는 곳(51․53동, 5

2․54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초소가 한 개의 동을 관할하고 있고, 외곽

에 10개의 경비초소1)가 있다. 

  ② 경비반장과 조장을 제외한 경비원 전원은 A반과 B반으로 분류되어 각 초소에 한

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초소에 배치되지 못한 소수 인원은 순찰조로 분류되어 외곽

초소에 근무하거나 휴가 중인 초소 근무 경비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였다.  

  ③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된 한명의 경비원은 평균 약 71세대의 민원 대응을 담당하

였다.  

  ④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되었고, 단지 안팎 순찰, 

입주민 민원 관리사무소 접수, 주차 관리 및 대행, 택배 보관 및 인계, 동주변 청소, 재

활용품 분리수거 등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5) 휴게시간 실태

  ① 원고들은 보통 오전 10:30경 점심도시락을, 오후 4:30경 저녁도시락을 배달받아 

경비초소 내에서 식사하였고, 야간에는 경비초소 내 의자에 앉은 채로 잠깐씩 수면을 

취하였다.  

1) 신입경비원이나 징계받은 경비원들 소수가 외곽 초소 근무를 하였다(1심 증인 AL 증언 5쪽). 이들은 각 동 경비원들이 연차 
휴가를 가게 되면, 대근을 들어가면서 동 초소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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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고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경비근무지침 제20조, 제28조에 의하면, 경비원은 

매일 경비일지 및 경비감독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 후 경비조장, 반

장, 관리소장의 결재가 순차로 이루어진다. 경비일지(갑 2호증)2) 및 경비감독일지(갑 

29호증3), 을 13호증)에 따르면, 딱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없이 근무내역이 기

록되어 있고, 원고들의 통상적인 식사시간(오전 10:30~11:30, 오후 4:30~5:30)에도 계

단․복도․옥상 순찰, 정화조 청소, 단지내 취약지역 도보순찰․석면제거 서명부 배부 

등의 업무기록4)이 다수 발견되며, 저녁 18:00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는 상시적으로 입

주민의 돌발성 민원을 전달받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규모(41개동)에 비하여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단지 내 통로에 일렬로 이중주차를 하여야 하고, 이중주차만으로도 주

차 문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단지 밖에 불법주차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었다.

  ④ 이 때문에 입주민이 밤 늦게 귀가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변 도

로에 불법 주차를 한 다음 초소 경비원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맡기고, 단지 내에 빈 

주차 공간이 생기면 차량 주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귀가하였다.

  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정상 주차된 차량은 일렬로 이중 주차된 차량들을 순

차적으로 이동시키고서야 출차가 가능한 일이 빈번하였는데, 경비원들은 이중 주차된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열쇠를 맡아둔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써 

2) 2016년경 작성 
3) 2016년경 작성 
4) 예를 들어 B는 2016. 6. 5. 오전 9:30부터 오전 11:00까지, 같은 해 8. 2. 오전 10:00부터 오전 11:00까지 단지 도보 순찰 업

무를 수행하였고(갑 29호증, 2쪽, 9쪽), AM, AN은 2016. 9. 30. 오전 10:00부터 오전 11:00까지 학교 전지작업으로 인해 61동 
삼거리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갑 29호증, 15쪽), AO는 2016. 10. 1. 오전 09:00부터 오후 15:30까지 단지 내 외부차
량 무단주차 단속 업무를, AA은 같은 날 10:30부터 11:30까지 전단지 순찰 업무를 수행한(갑 29호증, 16쪽)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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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차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⑥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2017. 2.경 노동청에 피고 대표자를 임금체불로 진정

하였는데, 진정인 대표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업무의 70%는 발렛서비스 업무이다. 

경비원들은 24시간 동안 경비초소 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경비반장이나 경비조장의 무

전을 받거나 새벽에 출차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동시키는 업무

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역시 “경비원들은 각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승용차 열쇠를 보관하면서 야간에 입주민들

의 차량 주차 대행을 위하여 초소에 대기하여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

청에 제출한 바 있다.

  ⑦ 피고는 경비감독일지를 통하여 교대 경비원들간 인수인계사항으로 ‘차량관리/주차

요령’을 포함하거나, “경비실에 맡겨 둔 차량열쇠의 분실 및 차량운전 중 또는 주차된 

차량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경비원의 명확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비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을 붙이기도 하였으며, 경비원들이 경비원 용역

전환에 대한 반발로 주차관리 업무를 중단하자, 2017. 11. 19.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입

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들의 주차관리업무 중단시 발생되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여 20일 오전 6시부터 최소인원 주차관리원을 긴급 투입키로 

하였으니, 본인이 직접 이동주차가 어려운 경우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갑 13호증) 입주민들의 주차대행․관리 업무를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당연한 업무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 왔다.  

  ⑧ 이 사건 아파트 65동의 경비일지(갑 45호증), 61동 주차관리대장(갑 4호증)에 의

하면, 심야시간대(밤 12:00~새벽 04시) 음식배달 차량 관리, 주차대행․관리 횟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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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표와 같다. 

[65동(2015. 1.부터 2016. 3.까지)]

[61동(2017. 4. ~ 2017. 9.)]  

(6) 경비초소 환경

  ① 경비초소는 각 동마다 균일하게 가로 1.6m, 세로 2m 직사각형 형태로서 초소 내

부 면적은 약 3.2㎡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책상과 간이의자 이외에 별도로 휴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41개동 중 14개동 지하에 경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샤워를 위한 시설은 없었음)을 설치해 놓았을 뿐, 동별 경비초소에 별도로 

부속된 수도․탕비시설, 화장실이 없었다. 그리고 동별 경비초소에는 하절기 더위를 대

순번 시기 업무내역
1 2017. 4. 주차 6회
2 2017. 5. 주차 20회
3 2017. 6. 주차 17회
4 2017. 7. 주차 24회
5 2017. 8. 주차 19회
6 2017. 9. 주차 6회

순번 시기 업무내역
1 2015. 1. 음식배달 1회, 주차 2회
2 2015. 2. 해당 월의 주차관리대장이 제출되지 않았음
3 2015. 3. 주차 2회 
4 2015. 4. 주차 2회 
5 2015. 5. 주차 2회 
6 2015. 6. 주차 4회 
7 2015. 7. 해당 월의 주차관리대장이 제출되지 않았음
8 2015. 8. 음식배달 1회, 주차 5회 
9 2015. 9. 주차 3회 
10 2015. 10. 주차 1회
11 2015. 11. 음식배달 2회(녹즙 포함), 주차6회 
12 2015. 12. 주차 6회 
13 2016. 1. 주차 8회 
14 2016. 2. 주차 3회 
15 2016. 3. 해당 월의 주차관리대장이 제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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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 에어컨,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③ 동별 경비초소에는 각 세대로 연결된 인터폰이 없었고,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민

원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 불문하고 경비초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비원의 개인 휴대전

화로 연락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④ 이 사건 아파트에는 동별로 택배보관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

문에 원고들은 경비초소 내부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도난․분실, 우천시 택배 손상 

우려로 인하여 경비실 내에 택배를 보관하였고, 시간 불문하고 입주민들이 이를 찾으

러 올 때마다 직접 전달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2014. 10.경 처음으로 단가 3만 5천원 

상당의 3단 접이식 간이침대 50개를 각 경비초소에 공급하였고, 2017. 9. 13. 경비원들

의 휴게 목적을 위하여 51동 지하실에 휴게실5)을 설치하였다.  

(7) 피고의 지휘․감독 형태

  ① 피고는 매월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신입 경비원 교육시간에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다.  

  ②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원들은 2017. 2.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측 대표자를 진

정하였는데, 진정인 대표는 “경비원들은 24시간 동안 근무복을 입고 대기하여야 했고, 

5) 위 휴게실에는 취침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tv, 샤워시설,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다(1심 증인 AL 증언).

① 탈모행위를 금하고, 지급된 복장을 착용할 것 
②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을 철저히 할 것 
③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이동시 접촉사고에 주의할 것
④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tv․책․신문․스마트폰․dmb 시청 또는 게임 

등을 금할 것 
⑤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은 이상유무(흠집, 접촉사고)를 확인할 것 
⑥ 근무 중 수면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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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을 할 수 없었으며, 항시 경비반장의 무전에 대기하여야 했다. 경비초소에서 졸게 

되면 입주민들의 꾸지람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의 입주민들에 대한 경비원의 휴게시간 홍보 경과

  ① 피고는 경비원들의 노동청 진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4. 18.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에 관하여 “점심시간 :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 24:00~04:00, 상

기 시간은 근무자들의 휴게시간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

용이 기재된 AK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아크릴 판넬을 제작하여 원고들이 근무하

는 각 경비초소 창문 우상단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공지된 휴게시간이 경비원들의 실제 식사시간(점심식

사 시작시간 오전 10:30, 저녁식사 시작시간 오후 16:30)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

보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에게 실질에 맞는 휴게시간을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과 바깥 게시판에 부착하는 형태로 공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7. 9. 26.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시간 : 밤 12:00~익일 새벽 04:00,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6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무자가 초소나 기타공간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휴게

시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④ 그리고 피고는 2017. 10. 26.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경비원의 휴게시간의 시기와 

종기를 위와 같이 특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4호증, 갑 6호증, 갑 9호증, 갑 12호증, 갑 14호증, 갑 20호증, 갑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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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갑 22호증, 갑 23호증, 갑 24호증, 갑 26호증, 갑 27호증, 갑 28호증, 갑 29호증, 

갑 31호증, 갑 32호증, 갑 33호증, 갑 34호증, 갑 36호증, 갑 41호증, 갑 42호증, 갑 43

호증, 갑 45호증, 갑 47호증, 갑 49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 증인 A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나.항의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쟁기간 중 2017. 9. 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6시간)은 근로

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진 바 없고(2017. 10. 26. 단체협약

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피고는 2017. 9. 26. 이전까지 경비원들 및 입주민들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공지한 바 없다. 오로지 점심식사와 저녁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하였을 뿐이다. 이는 경비원들이 경비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24

시간 중 구체적으로 언제가 휴게시간인지를 근로자(경비원들), 사용자측(피고 및 입주

민들)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2)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하여 문서로 지시한『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되고,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을 철저히 해야 하며,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은 이

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근무 중 수면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

적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는 등의 경비원 준수사항은 문언상으로는 “근무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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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대”와 “휴게시간

대”의 구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와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경비초소 내

에 자리하고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 시간 내내 위 준수

사항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하였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들은 계약기간

을 1년 단위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바, 갱신 거절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휴게시간을 이유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대표의 노동청에서의 진술, 즉 “24시간 동안 근무복을 입고 

무전에 대기하여야 했고, 경비초소내 소등을 할 수 없었으며, 소등을 하면 경비반장의 

통제를 받았다. 경비초소에서 졸고 있으면 입주민의 꾸지람을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

은 이를 뒷받침한다.  

  (3) 실제로 경비일지(갑 2호증) 및 경비감독일지(갑 29호증, 을 13호증)에 의하면, 경

비원들은 피고측에서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는 식사시간, 야간 

휴게시간 대에 단지 순찰, 서명부 배부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거나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하였고, 그 업무 처리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는 방

식으로 근무상황을 보고하였으며, 경비조장, 경비반장,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야간에 감시적 근로(순찰, 방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차대행 및 출차를 위한 차량이동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주차 사정이 악화되는 저녁․야간시간대에는 입주민들의 간헐적․돌발적 요청에 즉각 

반응하기 위하여 경비초소에 상시적으로 대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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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당연한 경비원들의 업무라는 전제하에 경비원들에게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의 이

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차량관리 및 주차요령을 교대시에 인수․인계하도록 하였

으며, 경비원들이 주차 관련 업무를 중단하자 피고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 자신들을 대체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

고, 독립된 휴게공간(51동 지하에 별도로 휴게실이 설치된 시점은 2017. 9. 13.경이다)

을 부여받은 바 없기 때문에,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초소에 24시간 계속하여 머무르면

서 식사를 하거나 잠깐씩 잠을 잤고, 휴게시간 중에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주차대행, 

음식배달 및 방문인 확인,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직접 대응하

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동안 입주민에게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관한 안내를 

한 바 없었고, 2017. 4. 18. 처음으로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명기된 A4 용지 크기 판

넬을 각 동별 경비초소에 부착하였으나, 이는 실제 휴게시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별 출입구가 아니라 주차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경비초소에 부착한 것에 불과하여 

경비초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입주민으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조차 없었다. 결국 입

주민의 입장에서는 경비원의 실제에 부합하는 휴게시간에 관한 안내문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부착되고, 세대별 스피커로 안내방송이 이루어진 2017. 9. 26.경에 이르러

서야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비로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입주

민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통하여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는 입주민의 돌발성 민원

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그 동안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6)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초소는 1평 남짓으로 매우 비좁아 누운 자세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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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기 쉽지 않은 구조일 뿐만 아니라 더위에 대비한 시설(에어컨, 냉장고 등)은 물

론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변기, 세면대, 식수대 등) 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3행부터 제19쪽 제6행까지 

『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6)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

여금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장

의 실정에 따라 6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근무장소에서 현장교육의 

형태로 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하에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①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
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와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제77조제2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방법) ④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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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매월 1회 관리사무소장 주재 하에 피고의 회의실에서 근

무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2시간 동안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관리교육”이라는 명목

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③ 피고는 위 시간에 출석한 경비원들로 하여금 출석여부에 관한 서명을 하도록 하

고,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교육자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위 4.나.(7)

의 ①항과 같은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15호증, 갑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되어 위 시간에 피고로부

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

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시간 2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매월 2시간에 대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및 그

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최저임금 차액분, ② 2017. 9. 26.까지 초과근무수당(6시

간), 및 야간근로수당(4시간), ③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④ 위 ②③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의 합계액인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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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된 다음 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

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

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이예슬

            판사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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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원고 목록 

1. A

2. B

3. C

4. D

5. 망 E의 소송수계인

가. F

나. G

다. H

6. 망 I의 소송수계인

가. J

나. K

다.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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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

15. U

16. V

17. W

18. X

19. Y

20. Z

21. AA

22. AB

23. AC

24. AD

25. AE

26. AF

27. AG

28. AH

29. AI

30.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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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청구금액 및 제1심 인용금액표

(단위: 원)

순번 이름

청구금액 제1심 인용금액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퇴직금 차액 청구금액 
합계 최저임금 산업안전교육

(20분)

제1심 
인용금액

합계
1 A 202,710 18,986,356 6,328,775 421,756 3,428,240 29,367,830 202,710 70,292 273,002 

2 B  - 27,324,411 9,108,130 608,652 6,984,630 44,025,820 - 101,442 101,442 

3 C - 20,719,314 6,906,430 464,040 5,826,840 33,916,620 - 77,340 77,340 

4 D 489,580 20,719,314 6,906,430 464,040 5,826,840 34,406,200 489,580 77,340 566,920 

5 E 673,860 20,787,084 6,929,020 464,040 5,265,210 34,119,210 673,860 77,340 751,200 

6 I - 20,234,064 6,744,680 464,040 5,826,840 33,269,620 - 77,340 77,340 

7 M 87,840 21,062,541 7,020,845 469,380 8,645,860 37,286,460 87,840 78,230 166,070 

8 N - 20,953,739 6,984,570 476,151 7,695,190 36,109,650 - 79,358 79,358 

9 O - 5,785,689 1,928,561 130,944 5,572,300 13,417,490 - 21,824 21,824 

10 P 762,500 20,719,314 6,906,430 464,040 5,826,530 34,678,810 762,500 77,340 839,840 

11 Q - 20,998,578 6,999,513 476,538 7,483,020 35,957,640 - 79,423 79,423 

12 R 673,860 20,719,314 6,906,430 464,040 6,018,630 34,782,270 673,860 77,340 751,200 

13 S - 6,926,022 2,308,670 162,940 797,830 10,195,460 - 27,156 27,156 

14 T 791,580 20,719,314 6,906,430 464,040 4,112,260 32,993,620 791,580 77,340 868,920 

15 U 489,580 20,429,856 6,809,950 464,040 5,236,950 33,430,370 489,580 77,340 566,920 

16 V 425,740 21,248,217 7,082,733 475,608 5,683,200 34,915,490 425,740 79,268 505,008 

17 W 555,990 20,719,314 6,906,430 464,040 4,955,050 33,600,820 555,990 77,340 6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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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X 1,430,470 19,068,090 6,356,030 448,980 5,715,970 33,019,540 1,430,470 74,830 1,505,300 

19 Y 1,319,990 20,848,836 6,949,610 465,384 6,055,080 35,638,900 1,319,990 77,564 1,397,554 

20 Z 694,260 20,509,943 6,836,645 465,771 5,941,060 34,447,670 694,260 77,628 771,888 

21 AA - 29,939,114 9,979,696 665,916 8,981,040 49,565,760 - 110,986 110,986 

22 AB - 14,116,192 4,705,390 318,060 1,734,500 20,874,140 - 53,010 53,010 

23 AC - 16,082,337 5,360,770 363,600 2,002,420 23,809,120 - 60,600 60,600 

24 AD 342,130 20,889,824 6,963,274 467,772 5,684,990 34,347,990 342,130 77,962 420,092 

25 AE - 12,769,896 4,256,620 291,580 1,863,310 19,181,400 - 48,956 48,956 

26 AF - 20,239,624 6,746,529 466,154 5,026,980 32,479,280 - 77,692 77,692 

27 AG 489,580 20,719,314 6,906,430 464,040 5,617,630 34,196,990 489,580 77,340 566,920 

28 AH 798,590 20,757,861 6,919,284 464,880 7,904,310 36,844,920 798,590 77,480 876,070 

29 AI 900,830 15,661,974 5,220,650 343,340 2,507,690 24,634,480 900,830 57,223 958,053 

30 AJ 673,860 10,361,265 3,453,750 230,400 3,224,500 17,943,770 673,860 38,400 712,260 

합 계 11,802,950 571,016,711 190,338,705 12,854,206 157,444,900 943,457,340 11,802,950 2,142,724 13,945,674 



- 20 -

별지 3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단위: 원)

순번 이름
항소심  인용금액

총 인용금액7)초과근무수당
(6h)

야간근로수당
(4h)

산업안전교육
(1h40m8)) 퇴직금 차액 항소금액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

1 A 18,578,746 6,024,685 351,442 2,742,289 29,094,828 27,697,162 27,970,164 

2 B 24,029,556 8,009,845 507,188 113,863 43,924,378 32,660,452 32,761,894 

3 C 17,952,354 5,984,110 386,696 99,000 33,839,280 24,422,160 24,499,500 

4 D 17,952,354 5,984,110 386,696 99,000 33,839,280 24,422,160 24,989,080 

5
망

E

F
(3/7)

17,952,354 5,894,110 386,696 87,504 33,368,010

10,423,141 10,745,084

G
(2/7) 6,948,761 7,163,389

H
(2/7) 6,948,761 7,163,389

6
망

I

J
(3/7)

17,467,104 5,822,360 386,696 9,900 33,192,280

10,151,168 10,184,314

K
(2/7) 6,767,445 6,789,542

L
(2/7) 6,767,445 6,789,542

7 M 17,866,371 5,955,455 391,136 7,311,911 37,120,390 31,524,873 31,690,943 

8 N 18,186,779 6,062,250 396,782 6,104,800 36,030,292 30,750,611 30,829,969 

9 O 5,785,689 1,928,561 109,120 5,557,432 13,395,666 13,380,802 13,402,626 

10 P 17,952,354 5,984,110 386,696 98,690 33,838,970 24,421,850 25,261,690 

11 Q 18,231,618 6,077,193 397,100 6,129,962 35,878,217 30,835,873 30,915,296 



- 21 -

7) 제1심 인용금액 + 항소심 인용금액
8) 산업안전교육 2시간 – 1심에서 인정된 20분

12 R 17,952,354 5,984,110 386,696 94,308 34,031,070 24,417,468 25,168,668 

13 S 6,926,022 2,308,670 135,781 795,682 10,168,304 10,166,155 10,193,311 

14 T 17,952,354 5,984,110 386,696 70,556 32,124,700 24,393,716 25,262,636 

15 U 17,662,896 5,887,630 386,696 3,748,685 32,863,450 27,685,907 28,252,827 

16 V 18,481,257 6,160,413 396,332 229,499 34,410,482 25,267,501 25,772,509 

17 W 17,952,354 5,984,110 386,696 81,708 32,967,490 24,404,868 25,038,198 

18 X 17,159,550 5,719,850 374,146 5,090,434 31,514,240 28,343,980 29,849,280 

19 Y 18,014,106 6,004,700 387,812 94,405 34,241,346 24,501,023 25,898,577 

20 Z 17,742,983 5,914,325 388,137 4,887,980 33,675,782 28,933,425 29,705,313 

21 AA 26,407,610 8,802,529 554,912 152,960 49,454,774 35,918,011 36,028,997 

22 AB 11,281,462 3,760,480 265,046 28,495 20,821,130 15,335,483 15,388,493 

23 AC 13,315,377 4,438,450 302,996 39,832 23,748,520 18,096,655 18,157,255 

24 AD 18,122,864 6,040,954 389,804 96,525 33,927,898 24,650,147 25,070,239 

25 AE 12,769,896 4,256,620 242,983 1,858,378 19,132,444 19,127,877 19,176,833 

26 AF 17,472,664 5,824,209 388,456 5,013,612 32,401,588 28,698,941 28,776,633 

27 AG 17,952,354 5,984,110 386,696 97,707 33,630,070 24,420,867 24,987,787 

28 AH 17,990,901 5,996,964 387,392 120,206 35,968,850 24,495,463 25,371,533 

29 AI 15,661,974 5,220,650 286,115 2,501,005 23,676,427 23,669,744 24,627,797 

30 AJ 10,361,265 3,453,750 192,000 3,215,896 17,231,510   17,222,911 17,935,171 

합계 503,135,522 167,453,423 10,711,640 56,572,224 929,511,666 737,872,806 751,818,479 


